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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文化)는  문화(汶貨)다

이해익 원장의 CEO에세이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 컨설팅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문화(文化)는 문화(汶貨)다. 더럽힐 문(汶)이며 재물 화(貨)다. 더럽혀지는 재물이다. 

 재물은 곧 돈이다. 그리고 돈은 분란의 화근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지러운 재앙 즉 문화(紊禍)
이기도 하다. 아시아가 겪은 20세기 말 IMF 외환위기나 21세기 벽두 미국 뉴욕의 월가 발(發) 금
융위기가 그것을 웅변하고 있다. 재벌 오너들인 ‘형제의 난’도 그 돈 때문이다.  피를 나눈 형제는 
물론이려니와 부자간에도 법정투쟁을 마다하지 않는다. 공룡들의 혈투가 따로 없다. 남세스럽
기 그지없다.  
 돈이 이렇게 모질고 더러운 분란의 뿌리만은 아니다.  사실은 경제를 돌리는 피와 같은 귀한 존
재다. 
 경제는 상품과 서비스인 재화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면 반대 상향으로 돈이 흐르는 시스템이
다. 극명한 예로 서비스인 매매춘을 보자. 봄 춘(春)을 사고판다는 뜻이다. 
 명칭은 꽤나 문학적이지만 도덕적으로는 환영받지 못한다. 같은 섹스 행위라도 사랑과 매춘은 
다르다. 한 쪽은 돈이 흐르지만 다른 쪽은 그렇지 않다. 매춘은 일시적 행위이지만 사랑은 지속
적인 유대를 전제한다. 매춘은 경제행위이지만 사랑은 비경제 행위다.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
우고 귀가 한 경우 경제행위를 했을 뿐이므로 와이프에게 미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궤변이
다.  
 여하간 경제에서 화폐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존재다. 처음에는 물물교환이 있었다. 그러
면서 교환비율이 자연스레 생겨났다. 일테면 곡식 한바가지=소금 한 바가지=달걀 5개=조개껍질 
10개가 됐다. 조개껍질은 측량과 보관에 용이했다. 이것이 화폐의 기원이 됐다. 이어서 금, 은, 동
의 금속화폐가 생겨났다. 오늘날은 종이로 된 은행권과 어음, 수표 등 신용화폐가 통용된다. 이 
중 달러가 유일한 세계 공통의 화폐로 자리 잡았다. 달러가 인류의 공통화폐가 된 것은 석유와 
원자재의 태환 능력 때문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카길은 실로 무서운 회사다. 전용 인공위성을 통
해서 전 세계의 곡물작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
영
진
코
너



2023·10·11	 www.eAnSe.com  32  안세재경저널·공인회계사조세저널 (구독신청·세무상담 829-7575)	 2023·10·11

 이와 같은 정보를 토대로 카길은 곡물선물시장에서 투자와 투기를 한다. 선물시장에서 현물시
장에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통해 국제곡물시세를 카길 마음대로 조절된다고 보면 맞다. 석유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금은 인류가 미래의 화폐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미국은 1970년대 이후 
늘 무역적자였다. 적자만큼 흑자국에서 빌리거나 달러를 찍어내어 모자라는 외국제품을 사들였
다. 재정 역시 달러를 찍어서 빚으로 충당했다. 이런 가운데 금융기관은 돈이 돌기만 하면 쉽게 
‘돈이 돈을 낳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채권증서 거래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대출 여파가 세계각국으로 퍼
지게 만든 장본인이다. 실물과 자본, 주택과 금융, 현물과 파생상품 등은 한 때 동지였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 부담을 주는 사이로 변했다. 여기에 또 돈을 찍어 쏟아 부었다. 일시적으로 수습이 
된다 해도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고통을 짊어져야 한다. 후진국들인가, 다음 세대들인
가. 아니면 전쟁을 통한 인류 모두의 공멸인가.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9월 25일
(월)

9월 26일
(화)

9월 27일
(수)

10월 4일
(수)

10월 5일
(목)

미 달 러 (USD) 1337.60 1333.70 1344.80 1351.30 1360.60

일 본 엔 (JPY) 901.32 896.21 902.22 906.27 913.37

영 국 파 운 드 (GBP) 1637.62 1628.98 1634.54 1631.56 1651.36

캐 나 다 달 러 (CAD) 992.40 991.56 994.56 985.70 989.82

홍 콩 달 러 (HKD) 171.05 170.63 171.95 172.53 173.79

중 국 원 (CNH) 183.16 182.63 184.27 184.68 185.76

유 로 화 (EUR) 1424.34 1412.92 1421.72 1414.20 1429.45

호 주 달 러 (AUD) 861.35 856.70 860.00 851.12 861.19

싱 가 폴 달 러 (SGD) 979.14 976.46 982.07 983.80 991.76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5.35 284.67 286.74 286.08 287.59


